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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돌부처' 오승환의 고백 "ML B 2년 차, 야구장 가는 게 두려웠다"

등록 2026.05.27 11:10:59

[서울=뉴시스] '돌부처' 오승환이 메이저리그(MLB) 시절 앓았던 공황장애에 대해 밝혔다. (사진=유튜브 '사이버 윤석민' 캡

처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박윤서 인턴 기자 = 마운드 위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던 '돌부처' 오

승환이 메이저리그(MLB) 시절 앓았던 공황장애에 대해 입을 열었다.

지난 25일 KIA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윤석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'사이버 윤석민'에 '불꽃을 던진 파이널보스, 우리 승환

이 형 만나서 한우 사드리고 왔습니다'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 윤석민은 오승환을 만나 그만의 운동법, 투구폼 등 다양한

이야기를 나눴다.  

윤석민은 "멘털 쪽에서는 그 누구도 형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"며 운을 띄운 뒤 "그런데 2017년에 공황장애를 앓으

셨다고 하더라"고 이야기했다.

그러자 오승환은 "미국에 있을 때다. MLB 2년 차에 있던 일"이라며 "야구장을 가는 게 되게 두려웠었다"고 고백했다.

당시 오승환은 일본프로야구(NPB) 한신 타이거즈를 거쳐 2016년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에 입단한 뒤 성공적으로 안착

했다. 2년 차였던 2017시즌 그의 기록은 62경기 7홀드 20세이브. 이에 윤석민은 "적응을 못 한 것도 아닐 텐데"라며 의아함

을 드러냈다.

오승환은 초등학교 시절 야구부 감독님의 차량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"그것처럼 야구장에 나가는 것

이 두려웠다. 2년 차에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"고 했다. 



또한 오승환은 "여기에 있는 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. '실패'보다 더 크게 왔던 것 같다"며 "내가 가

장 좋아하는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야구장을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"고 덧붙였다.

 

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"세상에 오승환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니", "전혀 떨지 않던 선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" 등

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. 

한편 오승환은 MLB 생활을 마치고 친정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와 5년여 활약한 뒤 지난해 현역에서 은퇴했다. 이후 2026 월드

베이스볼 클래식(WBC)에서 MBC 야구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등 제2의 야구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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